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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3 년 9 월 17 일 “(침례식)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롬 5:10-11) 

침례식의 두 상징적 행동을 통해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침례식의 두 단계 

(1) 물에 잠그다 

예수님을 구주/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자기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물 속에 잠깁니다(롬 6:4 참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반대자)가 되게 한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2) 물에서 나오다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2] 새생명의 특징 

(1)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죽음(v.10 전).  

예수님의 죽으심(십자가 보혈)을 통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처리되면 죄의 세력이 성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반대자)로 만든 죄의 세력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주님 부인(마 26:69 이하). 그의 마음에는 번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화목을 
거스르는 자신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얻은 새 양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생명으로(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음(성취의 측면)(v.10 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약속의 성취를 향한 정진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린양의 피는 
출애굽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가나안 여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면, 주의 살아나심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는 
적극적 삶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 투신을 위한 원동력은 성화입니다. 성화란 주님을 닮는 기쁨의 사람으로 성숙(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성숙은 삶과 사역에 평안과 자유를 가져오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성도의 삶과 전인격적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침례식이 상징하는 물 
속에서 죽고 물 밖으로 살아나오는 복음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과 말로 설명해 보세요.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할 때 핵심 원동력은 성화(성숙)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화란 무엇이며, 
어떤 열매를 약속받습니까?  


